
* 9월 성평등주간 기념 ‘평등한 돌봄문화를 위한 「공(감) 존(중) 캠페인」 ’의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재가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1.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6. 
어린이의 생각과 의견을 묻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4. 
어린이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2. 
“야”, “너” 가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7.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어린이친화적 공간을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합니다.

3. 
어린이의 몸이나 물건 등에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8. 
어린이도 자신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린이의 우정, 관심사, 취향, 관계, 
고민을 존중합니다.

5. 
어린이의 모습을 함부로 촬영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어린이와 동료시민으로 

함께하는 8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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